
일본의 춘하절용 셔츠감 - 흡수속건성은 기본기능 

일본의 드레스셔츠(dress shirts)감은 흡수속건성(吸水速乾性)이 기본기능으로 

되어 있다. 사업가나 신사들이 여름에도 정장을 많이 하는 일본에서 과거에

는 드레스셔츠가 주부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었는데, 합섬이 나오

면서 자극을 받은 면셔츠도 구겨지지 않고, 줄지 않는 방추(防皺), 방축(防縮)

가공에 대한 연구가 적극 추진되어, 다림질이 필요 없는 소재로 만든 셔츠가 

판매되어 주부의 큰 부담을 많이 덜어주게 되었다. 그런데 이들 소재들은 주

로 면과 폴리에스터를 혼용한 것들인데, 최근에는 합성섬유에 대한 혐오증이 

서서히 커지면서 천연섬유인 면을 선호하는 소비자의식이 커지고 있다. 이러

한 트렌드에 따라, 다림질이 필요 없으면서도 천연소재의 장점을 곁들인 현

대 소비자의 니즈(needs)에 알맞은 흡수속건성능을 기본으로 한 셔츠소재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도요보 - VP가공에 순면 고급촉감과 속건성 등 추가 

도요보는 미라클케어(Miracle care)라는 상표로 형태(形態)가 안정된다고 하

는 VP가공(vapor phase finish, 氣相加工 - 포르말린 등 가공제 등의 혼합 기

체를 봉제된 섬유에 침투시키는 가공)으로 “프레스티지 존(prestige zone : 명

성이 높은 계층)”에 속하는 고급 셔츠감을 개발하여 2004년 춘하절부터 판매

를 시작하였다. 그 동안 일반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형태안정의 기능

성에, 상류층만이 즐기던 고급감을 곁들여 “프레스티지 존”의 새로운 고객을 

개발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도요보는 이미 전년도 추동절부터 순면 고급셔츠를 백화점을 중심으로 판

매하기 시작하였다. 새 출발로서는 수량이 적었지만 고객들의 평은 좋았다. 

이 셔츠가 호평을 받게 된 요인은 100% 면이 부드럽고 천연스러운 촉감뿐만 

아니라, 보통 소재보다 약 20% 빨리 건조하는 속건성이 환영을 받았기 때문

이다. 

VP 이외로는 “드라이패스트(Dry fast)”라는 명칭의 드레스셔츠용 감을 판매

하고 있다. 이 셔츠감에는 단면이 “Y”자형의 폴리에스터를 면과 혼용하고 있

어, 도요보는 “집 안에서 말리기”에 적합하다고 한다. 이 “드라이패스트”에서

는 도비(dobby)로 천의 표면을 독특한 무늬로 변화시키는 것이 요즘의 트렌

드가 되고 있다. 

이제까지 형태안정 셔츠는 주부들의 다림질을 경감한다는 사실이 큰 인기

를 끌게 된 선전문구였었는데, 이 소재는 면 100%보다도 폴리에스터가 어느 

정도 들어 있어 저렴한 값으로 큰 볼륨(volume)을 판매할 수 있었으나, 여름

철에는 무덥고 촉감이 좋지 않아 새삼 면의 장점이 돋보이게 되면서 수요가 

늘기 시작하였다. 도요보는 이러한 니즈를 알아내어 일찍이 값은 비싸지만 

순면 형태안정 셔츠감을 개발하여 현재 백화점을 중심으로 중고급품 코너에

서 호평을 받으며 판매하고 있다. 또한 도요보는 캐주얼셔츠에서도 면 50%, 

폴리에스터 50%의 선염소재로 “방 안에서 말리기 타입”을 봄철부터 판매하

고 있다. 

 

◎닛신보 - “논케어”셔츠가 다음 춘하절 주력상품 

닛신보는 다음 춘하절용 셔츠소재로서 면 100%의 노아이론(no iron or 



pressing)셔츠 “논케어(Noncare)”를 주력상품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논케어”는 

2003년 9월부터 조금씩 백화점의 판매대에 진열되기 시작하였다. 

닛신보의 계획에 의하면 “논케어”셔츠는 추동상품으로 20만매, 다음 춘하

절에 30만매, 3년 후에는 250만매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셔츠ㆍ어패럴업

계에서는 산키사(山喜社)가 “리걸 프렌드”상표로, 조야사는 “셔츠 팩토리”상

표로 각각 상품화하고 있다. 

“논케어”는 세계에서 최대 규모의 액체암모니아 처리능력을 갖고 있는 닛

신보의 “미아이”공장에서 생산된 면 100%의 소재로서, W & W성은 5번 세탁 

후 3.5급 이상으로 거의 구겨지지 않는 천을 사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논케어”셔츠는 닛신보가 이토추상사와 홍콩의 탈어패럴사(Tal Apparel社)와 

공동으로 개발한 면 100% 소재의 “노아이론 셔츠”이다. 탈어패럴사가 특허

를 갖고 있는 “테이프 봉제기술”은 봉사대신에 솔기부분에 퍼커링(puckering, 

주름살 짐)이 없도록 테이프로 봉제하며 제품화하고 있다. 닛신보의 모든 봉

제는 현재 일본내와 해외를 합쳐 4개 공장에서 하고 있는데, 이 “노아이론 

셔츠”가 내년의 춘하절 셔츠의 성수기에는 100만매 이상으로 판매가 확실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능성은 촉감이 가장 중요하며, 보통 셔츠보다는 

값이 비싸지만 촉감으로 차별화할 것이다. 

이 외에도 “쿨코트(Cool cot)”의 상표로 두꺼운 느낌을 주는 셔츠감을 시리

즈로 내놓고 있으며, 다음 성수기에는 면ㆍ마 혼방이 비교적 호조를 보일 것 

같다. 무늬는 여전히 도비무늬에 의한 천의 표면변화가 눈길을 끌 것으로 보

고 있다. 

 



◎시키보 - “빨리 마름”, “룸드라이(room dry)” 등 속건성을 상품화 

시키보는 2004년 춘하절 셔츠소재를 도레(東レ)와 공동으로 다른 셔츠보다

도 건조시간이 약 40% 정도나 줄어든다는 “빨리 마름”상표의 소재제품을 기

획하고, 이 기획에 알맞은 직물과 편성포로 드레스셔츠뿐만 아니라 캐주얼팬

츠나 폴로셔츠, 이너(inner) 등을 상품화하고 있다. 

“빨리 마름”은 그 제품이 세탁 후에 건조시킬 때 세탁물에서 냄새가 생기

는 시간영역을 확인하여, 이 영역에 들기 전에 완전히 건조되도록 폴리에스

터ㆍ면을 혼용한 직물이나 편성포를 만들고 있다. 그러므로 보통의 폴리에스

터ㆍ면 규격품보다도 평균 40% 정도 건조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와 같이 소재부터 속건기능이 있기 때문에 방 안이나 집 밖에서 빨리 

건조한다. 방 안에서 말리다 보면 젖은 세탁물에서 잡균(雜菌)이 번식하여 냄

새가 나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 

시키보에서는 당분간 폴리에스터와 면을 혼방하거나 교직(交織), 교편(交

編)한 천을 판매할 계획이며, 면 100%의 천과 도레의 특수 폴리에스터 100%

의 천도 판매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시키보는 “빨리 마름”외에도 “룸드라이”상품으로 볼륨이 큰 소재를 내놓아 

다음 수요기에는 이 두 상품을 주축으로 만들 예정이다. “룸드라이”는 시키보

가 단독으로 상품화하여 “방 안에서 마름”상품에 대응할 상품으로서 상품에 

알맞은 값을 소비자에게 제시하게 될 것이다. ♣ 

 


